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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모평교육과정준수여부분석결과발표및수능출제정상화촉구기자회견예고보도(2021.6.25.)

6/29(화), 6월모평교육과정준수여부분석

결과및수능출제정상화를위한법률적대

안을발표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9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교육과

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두 기관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이하 ‘6월 모평’) 수학 영역 문항의 교

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수능출제의 교육과정 준수를 촉구하게 된 이유는 그간 학교교육

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빈번

하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불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

으로 모자라 ‘역대급 불수능’, ‘용광로 수능’, ‘마그마 수능’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사교육계의

유명 인강 강사들도 ‘고교생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급기야 교육과

정을 위반한 수능 문항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두차례의 수능이 치러졌지만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 준수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일에 치러진 6월 모평도 어려웠다는 사교육기관의 총평이 이

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이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상 종전보다 물리적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3 수험

생들은 2차 재난을 마주하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두 기관은 6월 모평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가 비정상적인 수능 출제의 전조라면 실제 수능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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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견에서는 코로나19라

는 재난 상황 속에서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수능을 대비하

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능 출제에서 고교 교육과정이 준수되

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시민사

회의 협력 가운데 수능 출제가 교육과정을 준수해 정의로운 공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6월모평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국회 정문 앞

□ 주 최: 국회의원 강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2022학년도 6월 모평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 수능 출제 정상화를 위한 법률적 대안 발표
- 수능 출제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관련 향후 계획
- 현직 고교교사 발언

2021. 6. 25.

국회의원 강민정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민정 국회의원실 이태경 비서(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